
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환경보건 서비스 향상 위한 협약 체결

◇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및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피해자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

◇ 전담 간호인력이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□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유제철)은 환경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직업건강간

호협회 및 한국환경보건학회와 11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

결했다.

 

   ○ ‘전담 간호인력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상담’을 골자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

피해자와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건강회복 및 심리안정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

으로 제공한다.

 

   ○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양질의 서비스 지

원,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.

 

□ 환경산업기술원은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환경보건학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피

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환경보건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

다.

 

   ○ 직업건강간호협회는 건강피해 주 호소내용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라포(유

대감) 형성 및 심리·정서적 지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개발하고,

 

   ○ 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가 더욱 공정하고 신

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 

□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“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, 환경보건 취

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

겠다”고 밝혔다.


